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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친환경 소비 추구로 중고 거래 시장 성장세 
- 지속되는 고물가 및 친환경 추구 소비형태로 근래 중고 물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 주요 품목으로는 명품, 

골프용품 등이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됨. 

- 중고거래 주요 연령대는 20-30 대로, '21 년 8 월 발표 자료 기준 중고거래 규모에서 61%를 차지했으며,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08 년 4 조원 수준에서 '21 년 24 조원 규모로 총 6 배 증가함. 

- 롯데쇼핑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의 지분 90%를 유진자산운용과 공동 인수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투자사 '시그나이트파트너스'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820 억원을 투자한 바 있음. 11 번가는 

중고명품전문 플랫폼 '구구스'와 협업해 라이브 방송 판매를 진행했음. 

- 번개장터에 따르면, '22 년 1 월부터 9 월까지 골프 중고물품 거래액이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했음. 

- 롯데마트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버려진 중고 자전거를 수거, 수리, 재생해 상품화한 재생자전거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임.  

 
 

삼일 PwC경영연구원 Comment 
 

 국내 중고거래(중고차 제외) 시장 규모는 '20년 기준 약 20조원으로 '25년 약 43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임. 
1)고물가로 인한 절약 및 합리적 소비, 2) 쓰던 물건을 버려서 쓰레기를 늘리지 않겠다는 친환경 소비, 3) COVID-
19로 인한 리커머스 관심 증대 등으로 근래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보임 

 한국 중고거래 시장의 경우, 일본(2.5조엔), 중국(1조위안), 미국(1,400억달러) 대비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전체 
소매 시장 내 비중은 5.3%로 일본(1.7%), 중국(2.8%), 미국(3.2%) 대비 침투율이 높은 수준임.  국내 중고거래 시장 
성장의 기반은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타 국가 대비 스마트폰 이용률과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아 침투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국가별 중고거래 시장 크기 및 침투율]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 국내 3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가 있음. 누적 가입자 수는 당근마켓 
2,220만명, 중고나라 2,460만명, 번개장터 1,650만명으로, 3사 합산 거래액은 약 7조원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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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중고거래 플랫폼사들의 투자 유치 또한 근래 활성화되었음. 당근마켓의 경우 ‘21년 1,800억원 규모 Series 
D 투자를 유치했고, 중고나라는 ‘21년 롯데쇼핑이 3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93.9%를 공동인수했으며, 
번개장터는 ‘22년 82억 규모 Series D 투자를 유치한 바 있음 

 특히, 당근마켓은 대면방식의 직거래 구조를 구축하고, 사명처럼 ‘당신 근처의’ 로컬 커뮤니티 서비스로의 
확장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밸류(기업가치 약 3조원)를 인정받은 바 있음. 거래액 기준으로는 
당근마켓이 중고나라 대비 열위하지만, MAU(Monthly Active Users, 월 활성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가장 우위에 
있음. 중고나라의 경우 고유 어플리케이션 대비 네이버 카페를 통한 거래 의존도가 높다(거래비중 3:7)는 점이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가치는 약 1,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음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액과 MAU 비교]                                   [당근마켓 거래액과 매출액 추이] 

      

(자료: 각 사, DART, 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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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소비자 기호 다양화로 ‘원소주’ 돌풍 등 주류 시장 변화 움직임 
- 최근 한국 소주 시장에서 기존의 희석식 소주보다 높은 가격의 증류식 소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 ‘22 년 국내 

증류식 소주 시장 규모는 약 700 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11 년 100 억원 ‘21 년 450 억원 대비 대폭 성장함. 

- 특히, 가수 박재범 대표가 운영하는 주류 기업 원스피리츠가 ‘22 년 2 월 출시한 원소주가 가격이 기존 소주 

대비 10 배 수준(1 만 4,900 원, 374ml, 알코올도수 22 도)임에도 품절대란을 일으켰음. GS25 와의 유통 

계약으로 편의점 오픈런 등 전국적인 이슈몰이가 이루어지고, 가심비 추구와 SNS 인증 심리 등이 촉진제가 

되면서 원소주의 총 판매량은 현재 170 만병 이상, 매출은 100 억원을 초과 달성함.  

- 이에 한국 소주 시장 1 위 하이트진로는 ‘22 년 8 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진로 1924 헤리티지’를 

출시했으며(10 만원, 700ml, 알콜도수 30 도), 롯데칠성음료는 9 월 기존 희석식 소주에 증류식 소주를 소량 

첨가하여 증류식 소주 맛을 내는 무설탕 소주 ‘새로’를 출시함.(1,096 원, 360ml, 알코올도수 16 도) 

 
 

삼일 PwC경영연구원 Comment 
 

 ’21년 국내 주류 시장 규모는 출고가 기준 약 4.9조원 수준임. ’15~’21년 국내 주류시장 CAGR은 금액 기준 
+0.1%, 출고량 기준 -2.4%로 성장이 정체된 시장. 다만, COIVD-19로 인한 기저효과로 ’22년 국내 주류 시장은 
+10.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성장률 피크아웃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3년 +6.2%, ’24년 +4.4%) 

 글로벌 주류 시장 규모 또한 ’12~’19년 금액 기준 CAGR +0.4%, 볼륨 기준 +0.6% 성장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임. ’19~’21 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금액 기준 -4.5%, 볼륨 기준 -4.1%를 기록한 바 있음. 기존 주종 
중에서는 와인이 금액 기준 CAGR +1.1%를 기록해 평균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 

 

[국내 주류 시장 규모 추이]                                                  [글로벌 주류 시장 규모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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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적으로는, 탄산수(Seltzer)에 알코올을 섞고 과일향을 첨가한 술인 ‘하드셀처’가 당 함량과 칼로리가 
낮다(맥주의 절반)는 점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짐. 가볍고 건강한 술에 대한 미국 20-30 대의 호응으로 ’16 년 
출시된 화이트 클로는 ’19 년 미국 내 15 억달러 매출을 달성하며 버드와이저 매출을 추월한 바 있음.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하드셀처 시장은 CAGR 16%로 성장해 ‘27년 약 16.1조원 규모를 형성할 전망 

 

[’12~’19년 주종별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                             [주종별  글로벌 시장 비중 변동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한화투자증권) 

 

 한국 주류 시장 구성비는 맥주 39.8%, 소주 32.9%로 맥주와 소주의 합산 비중이 절대적임. 다만, 그 비중이 ’17년 
75.8%에서 ’21년 72.6%로 축소된 바 있음. 소비자 기호가 다양화되면서 탁주, 청주, 과실주 등의 기타 주류 
비중은 ’17년 24.2%에서 ’21년 27.4%까지 확대되었고, 와인 수입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맥주 
및 소주의 신규 브랜드 출시가 지속되고 있음 

 

[한국 주류 시장 주종별 비중 추이]                                        [한국 와인 수입 규모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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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롯데칠성에서는 16년만의 소주 신제품 ‘새로’를 ’22년 9월 출시했음. ‘새로’는 기존 소주와 다르게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슈가 소주로, 증류식 소주를 소량 첨가해 고유의 향을 더했으며, 출시 50 일만에 
150만병이 판매됨. 롯데칠성은 또한 ’22년 10월 28년만의 새 청주 브랜드 ‘백화’를 출시했으며, 수제맥주 인기 
흐름에 편승하여 GS25에서 1주만에 20만캔이 완판된 버터맥주 4종 OEM에도 가세한 바 있음 

 실제로,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소비자 기호 다양화뿐만 아니라 ’21년 수제맥주 주세 부담 축소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류 위탁생산 허용으로 공급증가까지 더해지면서 ’21년 약 1,635억원 규모로 확대됨. 수제맥주의 
인기는 국내에 국한된 트렌드는 아님. 미국의 수제맥주 시장점유율은 ’12 년 10.2%에서 ’19 년 25.2%로 
확대되었고, 유럽의 경우 ’12년 3.8%에서 ’20년 6.4%로 확대된 바 있음 

 

[롯데칠성의 주류 신제품과 OEM 생산 수제맥주]                   [국내 수제맥주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롯데칠성, 한국수제맥주협회, 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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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준금리, 10년만의 3% 시대 도래 
- 10 월 12 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림. 이로써 10 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 도래 

- 이번 금리 인상은 한은 역사상 두 번째로 이뤄진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이며, 금번 빅스텝은 1400 원대

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 확인으로 풀이. 환율은 지난달 미국 연

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 직후 단번에 1400 원을 넘어선 뒤 가라앉지 않고 있었음. 

당시 미국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3.0~3.25%) 상단 기준으로 한-미 금리 역전 폭은 0.75%포인트로 벌어졌으

며, 한은은 이번에 역전 폭이 0.25%포인트로 줄어듦에 따라 환율이 다소 안정되기를 기대 

- 다만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다음달 초에 다시 커질 공산이 큼.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다음달 1∼2 일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 경우 한-미 금리 역

전 폭은 1%포인트로 확대. 이에 따라 11 월 24 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됨 

 
 

삼일 PwC경영연구원 Comment 
 

 한국은행은 고물가 지속 · 연준 긴축기조 강화 · 원화가치 절하 폭 확대 등의 이유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 경제전망 관련해서는, ‘22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6%에 부합하나, ‘23년은 
기존 전망치(2.1%) 하회. 물가상승률은 ‘22년은 기존 전망 5.2%에 부합하고, ‘23년은 기존 3.7% 유지. 다만 
물가의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산유국 감산 가능성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큼 

 금통위 이후에 진행된 한은 총재 기자회견 내용은 ① 시장의 Terminal rate 3.5% 기대 관련, 다수 금통위원들과 

같은 견해 ② 당분간 인상 기조 유지, ‘당분간’은 3개월 가량을 의미 ③ 한국 경제구조 특성(가계부채 규모) 

감안 시, 여타국의 75bp 인상과 한국의 50bp 인상 효과는 비슷할 수 있음  

[한-미 기준금리]                                                                   [한-미기준금리 전망치] 

(자료:  Quantiwise, 기사 종합)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9712.html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97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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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중반 미국 FOMC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불안 가능성이 
다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11월 24일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는 50bp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안정 vs 경기변동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려운 상황. 금번 한은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 금융안정을 측정함에 있어 
가계부채가 중요한 고려 요소. 정부 및 기업부채가 많은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며, 이에 따라 금리인상 폭이 경제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선진국의 75 bp 인상과 한국의 50bp 
인상이 비슷할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미국의 Terminal rate가 4.7%로 
예상되는 데 반해, 한국의 Terminal rate는 3.8%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음 

[경제주체별 부채 현황] 

 

[명목 GDP 대비 부채비율]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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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레고랜드 發 자금시장 경색, 신용스프레드 급증 
- 2022 년 9 월 28 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 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자금경색 

우려가 심화 

- 이 사건으로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의 불신이 커졌고 PF 시장의 리스크 확대는 물론, 채권시장 전반적으로 신

용스프레드가 급증 

- 강원도는 회생 신청을 통해 레고랜드 개발에서 발생한 부채 수백억원을 줄이려 했으나, 금번 사태로 금융시

장 불안이 커지자 “강원도 예산으로 내년 1 월 29 일까지 빚을 갚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섬. 또한 정부는 23

일 채권시장에 ‘50 조원+알파’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 작업 진행 

 
 

삼일 PwC경영연구원 Comment 
 

 강원도 산하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는 지난 2020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강원도의 보증으로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 

 이에 따라 강원도는 GJC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2년 9월 28일 보증의무 이행 대신 법원에 GJC 회생 신청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의 자금 흐름이 막히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 

 실제로 10월 17일 한국전력공사(AAA)가 연 5.75%와 연 5.9% 금리로 4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지만 
1200억 원이 유찰됐고, 한국도로공사(AAA)도 10월 17일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으나 전액 
유찰. 특히 대규모 건설·부동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대출 기법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됐는데, 이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의 PF의 차환 발행 실패로 이어지기도 함 

[AAA등급 신용 스프레드 추이]                                                  [AA-등급 신용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098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586&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586&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586&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586&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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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사태로 확산된 금융시장 경색에 정부는 10월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발표. 이에 따르면 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 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등으로 운영 

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의 가용재원인 1조 6000억 원을 10월 24일부터 투입해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매입에 나서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규모를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2배로 늘릴 예정. 또한 
한국증권금융 재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며, 
부동산 PF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은 10조 원 규모로 확대 

 

 [금융시장 안정 조치 세부 내용(22.10.23 발표)]  

 

(자료: 기획재정부, 신한투자증권)  

 

 
 
 

© 2022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8714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87147

